
주소아지트 같은 링크모음 사이트를 쓰다 보면 편리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보인다. 자주 쓰는 사이트와 자료실,
즐겨찾기 대상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브라우저를 바꿔도 그대로 불러와 쓴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다. 문제
는 한 서비스에 종속되면 갑작스러운 접속 장애나 정책 변경, 과도한 광고,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변화가 사용자
경험 전체를 흔든다는 점이다. 팀 단위로 쓰는 경우에는 가이드 문서, 참고 링크, 툴 접속 경로가 한꺼번에 막히
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체 서비스를 알아보는 일은 번거로워 보여도, 실무에서는 생산성을 지키는 가장 현
실적인 보험에 가깝다.

여기서는 주소아지트가 해결해 주던 핵심 니즈를 해부하고, 사용 맥락별로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정리한다. 상업
서비스와 오픈소스 자가 호스팅 도구, 단순한 링크모음에서 팀 협업 중심 허브까지 폭을 넓혔다. 선택 기준과 마
이그레이션 팁도 곁들였다. 한 번 제대로 구축해 두면 링크모음, 주소모음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의 속
도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

주소아지트가 채워주던 기능과 한계

링크를 모아 보기 좋게 배열하고, 카테고리를 나눠두고, 때로는 공개 링크로 공유하는 기능은 대다수 사용자가
원하는 기본값이다. 주소아지트는 이 기본값을 낮은 진입장벽으로 제공한다. 로그인만 하면 어느 브라우저에서
도 같은 화면을 본다. 다만 몇 가지 한계가 누적될 때 갈아탈 이유가 생긴다.

첫째, 데이터 이동성 문제다. 북마크를 내보내기 할 수 있어도 형식이 비표준이거나, 썸네일과 메모, 태그가 일부
유실되면 이사 비용이 커진다. 둘째, 광고와 추적 스크립트가 늘어나면 로딩 속도와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셋째, 접근 제어가 단순하면 팀별 권한, 외부 협력사 공개 범위 같은 세밀한 요구를 커버하기 어렵다. 넷째, 모바
일 앱, 브라우저 확장, API, 자동화 연결성 같은 주변 생태계가 부족하면 실사용에서 계속 마찰이 생긴다.

이 네 가지는 애초에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타협해야 할 영역이다. 주소모음을 공개 전시처럼 꾸미고 싶다면 커
스터마이징이 풍부한 플랫폼이 맞다. 반대로 팀 내부 도구로 쓰려면 권한과 감사로그가 우선이다. 결국 “무엇을,
누구와, 어떤 워크플로로” 관리할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최적의 대체 서비스를 골라낼 수 있다.

사용 시나리오로 나눠 보는 대안 지도

링크모음 도구는 겉보기엔 비슷해도, 내면은 크게 다르다. 여기서는 네 가지 대표 시나리오로 나눠 본다.

개인형 즐겨찾기 확장. 태그, 전체 텍스트 검색, 읽기 목록, 하이라이트, 빠른 캡처가 핵심이다. 비교적 가벼운 도
구가 잘 맞는다.

팀 지식 허브. 권한 관리, 변동 이력, 폴더 공유, SSO 같은 엔터프라이즈 요소가 중요하다. 온보딩과 유지보수 관
점에서 관리 포인트가 많다.

링크 공개 페이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첫 화면이자, 브랜드 카드 역할을 한다. 배치와 커스터마이징, 클릭 분석
이 선택 포인트다.

자가 호스팅. 데이터를 스스로 소유하고 싶거나, 폐쇄망에서 돌려야 한다면 오픈소스 계열로 가야 한다. 설치와
업데이트, 백업은 책임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대표 서비스 간 압축 비교

아래 비교는 실사용에서 부딪히는 포인트 기준으로 압축했다. 비용은 변동 폭이 있어 범위로 표기했고, 장단은
기본 플로우 기준으로 서술했다.

| 서비스 | 유형 | 핵심 강점 | 주의할 점 | 대략적 비용 | | --- | --- | --- | --- | --- | | Raindrop.io | 개인/팀 북마크 | 태그, 폴
더, 중복 검사, 중첩 컬렉션, 썸네일 자동화, 강력한 검색 | 고급 기능은 유료, 기업 권한 모델은 제한적 | 무료, 프로
월 3~5달러 수준 | | Pocket | 읽기 목록 | 저장, 오프라인 읽기, 추천 큐레이션, 텍스트 보기 최적화 | 구조화된 링크
모음에는 약함, 팀 공유 기능 제한 | 무료, 프리미엄 월 5달러 내외 | | start.me | 포털형 대시보드 | 위젯과 링크 패널
로 홈화면 구성, 공개 페이지 만들기 쉬움 | 미려함보다는 기능형, 대규모 팀 정책은 약함 | 무료, 프로 월 5달러 안



팎 | | Notion | 협업 문서/데이터베이스 | 페이지-데이터베이스로 링크 체계화, 권한 제어, 템플릿 풍부 | 북마크 전
용 UX는 아님, 북마크 캡처 속도 이슈 | 무료, 팀 요금제 월 8~15달러/인 | | LinkAce | 자가 호스팅 | 태그, 아카이브,
스냅샷, 북마클릿, API, 오픈소스 | 서버 운영 부담, 모바일 앱 없음 | 무료 소프트웨어, 서버비 별도 | | Linktree | 공
개 링크 허브 | 링크 인 바이오에 최적화, 테마, 클릭 통계 | 계층 구조와 태그는 약함, 내부 관리에는 부적합 | 무료,
프로 월 5~10달러 |

표에 없는 대안으로는 브라우저 자체 북마크 동기화(Chrome, Firefox, Safari), Obsidian 플러그인 조합, Netvibes나
Protopage 같은 포털형, Linkding과 Shaarli 같은 초경량 오픈소스가 있다. 조직 정책이나 보안 요구, 예산에 따라
포지셔닝이 명확해진다.

개인 생산성을 위한 선택, 어디까지 자동화할 것인가

혼자 쓰는 링크모음은 속도가 전부다. 브라우저를 닫기 전 10초 투자로 하루의 수확물을 정리할 수 있으면 성공
이다. 여기서 체감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세 가지다. 첫째, 캡처의 마찰. 브라우저 확장으로 한 번에 링크, 스크린
샷, 하이라이트, 태그를 저장할 수 있느냐. Raindrop.io는 확장과 모바일 공유 시트, 드래그 앤 드롭이 좋아서 소소
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Pocket은 읽기 중심이라 저장은 빠르지만, 분류 체계가 단출하다.

둘째, 검색의 탄탄함. 나중에 키워드 하나로 바로 찾아야 의미가 있다. 페이지 제목뿐 아니라 본문까지 인덱싱,
도메인별 필터, 태그 교차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Raindrop.io, LinkAce, Notion은 이 부분이 탄탄한 편이다.

셋째, 아카이브와 링크 부식(link rot) 대응. 오래된 기사나 보고서는 나중에 사라지는 일이 잦다. 스냅샷을 뜨거나
Wayback Machine에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으면 유용하다. 자가 호스팅 계열은 Webpage archive를 연동하기
쉽고, Raindrop.io 프로는 페이지 캐시를 지원한다.

만약 브라우저 제조사의 동기화만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외부 서비스를 늘릴 필요는 없다. 다만 브라우저를 섞어
쓰거나, 모바일-데스크톱간 전환이 잦다면 전용 북마크 관리자의 장점이 확실하다.

팀 허브로 운영할 때 필요한 세부 요건

팀에서 링크모음은 단순 북마크가 아니다. 온보딩 키트, 운영 레시피, 벤더 포털, 각종 대시보드로 이어지는 길잡
이 역할을 한다. 이때는 다음 요소를 명확히 본다. 권한 모델, 변경 이력, 외부 공유 범위, 로그인 방식, 백업과 소
유권이다. Notion은 위키형 운영에 최적화되어 링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조화하고, 뷰로 재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팀은 캠페인 자료실을, 개발 팀은 시스템 대시보드와 런북을, CS 팀은 FAQ와 매크로 링크를 동일한
공간에서 관리하되, 보기 권한만 팀별로 나누는 식이다.

반면 Raindrop.io 팀 요금제로도 폴더별 공유가 가능하고, 읽기 전용 공개 링크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세밀한 권한
과 승인 플로우가 필요하면 Notion이나 Confluence 같은 협업 도구가 유리하다. 외부 파트너와 제한적으로 공유
하려면 일회용 비밀번호 링크나 만료 옵션도 확인한다. 변경 이력은 특정 링크가 언제 교체됐는지, 누가 수정했
는지 추적하는 데 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보안 요구가 높은 환경, 예를 들어 사내망에서만 접속 가능한 레거시 시스템이 섞여 있다면 자가 호스팅이 답이
다. LinkAce나 Linkding은 SSO 없이도 내부 인증 체계와 통합하기 쉽고, 백업과 로그를 온전히 내부에 둘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운영 담당자가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를 책임져야 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 표준서와 백업 주
기를 문서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공개 링크 페이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 뽑기

주소아지트를 외부 공개 북마크 전시처럼 썼다면, Linktree나 start.me 같은 툴이 빠르게 안착한다. Linktree는 소
셜 프로필에서 클릭 흐름을 통합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클릭 수나 CTR 같은 간단한 분석을 바로 보여준다. 행
사, 캠페인, 포트폴리오 소개처럼 유입이 뚜렷한 경우에 효과적이다. 반면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2단, 3단 구조로
카테고리화해야 한다면 start.me가 낫다. 위젯과 컬럼, 섹션을 써서 홈 화면처럼 배치할 수 있다. 노출용 커스터마
이징이 충분하지 않다면 Carrd로 한 장짜리 랜딩을 만들고, 본문에 링크모음 섹션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개 페이지를 운영할 때 저작권과 출처, 개인정보 노출에 특히 신경 쓴다. 링크 타이틀을 재가공하면서 원래 의
미가 바뀌어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다. 법무나 홍보 검토가 필요한 링크는 별도 폴더에서 승인된 것만 외부로 노
출되도록 흐름을 만든다. 모든 클릭을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잘 나가는 링크와 죽은 링크는 가끔씩 점검
해야 한다.

자가 호스팅의 현실적인 기대치

자체 서버에 링크모음 시스템을 올려두면 데이터 소유권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이점이 명확하다. LinkAce,
Linkding, Shaarli는 설치가 비교적 쉽고, Docker 이미지를 제공한다. 태그, 노트, 스냅샷, 북마클릿, API가 기본 탑
재인 경우가 많다. 주당 몇 시간 정도 시스템을 돌볼 수 있는 담당자가 있고, 장애 대응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장기
적으로 비용과 통제가 모두 안정적이다.

다만 모바일 통합이 약하고, 브라우저 확장도 상용 서비스만큼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SSL 인증서, reverse proxy,
백업 스크립트를 이해해야 하고, 장애 시 로그를 보고 원인을 찾는 일도 사용자 몫이다. 내부망에서만 열어둘지,
외부 접속을 허용할지에 따라 보안 설계가 달라진다. 자가 호스팅을 선택한다면, 초기에는 핵심 요구만 충족하
는 최소 구성을 추천한다. 미려한 썸네일 자동화나 고급 통계는 나중 문제다.

선택 기준, 다섯 가지 질문

아래 질문에 답하면 후보를 두세 개로 좁히기 쉽다.

어떤 맥락에서 쓰나, 개인 생산성 중심인가 팀 허브인가
누가 접근하나, 내부 전용인지 외부 공유가 필요한지
데이터 이동성은 충분한가, 표준 내보내기와 가져오기가 있는가
자동화와 확장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브라우저 확장과 API가 준비돼 있는가
운영 책임을 누가 지는가, 상용 구독으로 외주화할지 자가 호스팅을 감수할지

이 다섯 가지만 명확히 해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인다.

실제 전환 시뮬레이션, 두 가지 경로

개인 사용자라면 Raindrop.io와 Pocket의 결합이 깔끔하다. 읽기 목록은 Pocket에 넣고, 장기 보관과 태깅, 프로젝
트 레퍼런스는 Raindrop.io에 쌓는다. 브라우저 확장에서 저장 단축키를 손에 익혀두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시
간이 지나 북마크가 많아지면 태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이때는 중복 링크 정리와 오래된 링크 점검 기능
을 활용한다. 가볍게 시작하되, 아카이브가 필요해지는 순간 프로 요금제로 올려 페이지 캐시를 켠다.

팀이라면 Notion을 메인 허브로 삼고, 외부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start.me로 “겉면”을 만든다. Notion 데이터베
이스에는 링크 제목, URL, 카테고리, 팀, 보안 등급, 담당자, 만료일 같은 필드를 만들고, 팀별 보기를 제공한다.
온보딩 문서와 연결해 신입이 첫 주에 반드시 열어야 할 링크를 뷰로 묶어두면 적응 속도가 빨라진다. 보안상 외
부 공유가 안 되는 링크는 아예 외부 허브에서 제외한다. 반대로 공개가 필요한 홍보용 링크모음은 start.me에서
브랜드 톤에 맞춰 배치하고, 클릭 통계를 가볍게 본다.

주소모음을 오래 쓰려면 필요한 습관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유지 습관이 없다면 금세 폐허가 된다. 체감상 한 달 단위로 “정리 주기”를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 주기에는 죽은 링크 제거, 중복 합치기, 태그 슬림화, 최근 즐겨찾기 상위 20개 재배치 같은 간단
한 과제를 포함한다. 팀에서는 분기별로 “링크 건강 점검” 시간을 30분만 따로 잡아 최근 변경을 훑고, 만료가 임
박한 외부 시스템 접속 정보를 갱신한다. 이름 규칙은 짧고 일관되게, 접두사를 써서 그룹핑이 되도록 만든다. 예
를 들어 Dev, MKT, Sales 같은 접두사를 두면 검색성이 훨씬 좋아진다.

오너십도 분명히 한다. 팀마다 폴더별 책임자를 정해두고, 요청과 변경은 짧은 코멘트로 남긴다. 실무에서는 이
런 사소한 체계가 사고를 막는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왜 링크가 교체됐는지 한 줄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가 매끄럽다.



개인정보와 규제, 회피 말고 설계로 관리하기

링크모음 서비스는 사용 로그와 클릭 데이터를 수집한다. 무료 서비스일수록 추적 스크립트가 붙어 있을 가능성
이 높다. 조직 정책이나 고객 데이터 보호 규정이 엄격하다면 DPA(Data Processing Agreement)가 준비된 상용 서
비스나 링크모음 자가 호스팅이 안전하다. 특히 내부 시스템 관리 URL, 관리자 콘솔 링크, 비공개 리포트 주소는
외부 서비스에 올리지 않는 원칙을 추천한다. 짧은 편의 때문에 장기 리스크를 떠안지 말자. 공개 허브를 운영한
다면 개인정보 수집 고지, 쿠키 배너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최소 권한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실제 비용 감각, 싸고 좋은 것의 기준

링크모음 도구의 구독료는 대체로 커피 한두 잔 가격이다. 개인은 월 3~5달러, 팀은 사용자당 월 8~15달러가 흔
한 구간이다. 비용은 싸지만, 팀 규모가 커지면 합산 비용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때는 핵심 필요 기능만 유료,
나머지는 무료 조합으로 설계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와 권한, 위키는 Notion 팀 요금제를 쓰되, 개인 레퍼
런스나 영감 수집은 무료 계정으로 각자 Raindrop.io를 쓴다. 공개 링크 페이지는 start.me 무료로 시작해, 광고나
커스터마이징이 거슬리는 시점에만 유료로 올린다.

자가 호스팅은 겉으로는 무료지만, 서버비와 운영 시간 비용이 있다. 소규모 팀이라면 월 5~10달러 클라우드 인
스턴스 하나로 충분하고, 백업은 객체 스토리지에 주 1회면 안정적이다. 다만 운영 인력이 시간당 3만 원만 잡아
도 분기별 점검 2시간이면 비용이 역전되기 쉽다. 통제와 규정 준수가 최우선이면 자가 호스팅, 아니면 상용 구
독이 총소유비용이 낮다.

링크모음에서 지식 흐름으로, 한 발 더

주소아지트의 대체품을 찾는 여정은 편리한 링크 정리를 넘어선다. 반복해서 열어보는 문서, 회의록, 대시보드,
자동화 스크립트, 벤더 헬프센터를 연결하는 순간, 링크모음은 지식 흐름의 지도 역할을 한다. Notion과 같은 협
업 도구를 허브로 쓰면 링크는 데이터 포인트가 된다. 관련 이슈, 담당자, 마감일, 성과 지표와 함께 맥락이 생긴
다. Raindrop.io나 LinkAce 같은 전용 도구라도, 링크에 노트를 붙이고 태그에 규칙을 부여하면 단순 즐겨찾기를
넘어선다. 중요한 것은 계속 쓰게 만드는 낮은 마찰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구조다.

마이그레이션을 깔끔하게 끝내는 짧은 절차

기존 서비스에서 표준 형식으로 내보내기. HTML 북마크 또는 JSON이 안전하다
새 도구에 시험용으로 50개만 가져와 폴더, 태그, 썸네일 보존 상태를 점검
태그 표준을 먼저 정하고, 대량 가져오기를 실행
브라우저 확장과 모바일 공유 시트를 연결해 저장 경로를 통일
2주간 병행 사용 후, 죽은 링크와 중복을 정리하고 이전 도구는 읽기 전용 보관

https://xn--9l4b21et1dqwa914a.com/


한 번에 전량 이전보다, 2주 정도 병행 사용하면서 마찰을 기록하고 보완하는 편이 실패 확률이 낮다. 테스트 배
치에서 문제를 확인하면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자동화가 가능하다.

최종 제안, 상황별 추천 조합

개인 사용자. 브라우저 북마크 동기화로 충분하면 그걸로 간다. 읽기 최적화가 필요하면 Pocket, 장기 보관과 태
깅이 필요하면 Raindrop.io. 프로젝트별 링크모음이 필요하면 Raindrop.io의 컬렉션을 쓰고, 아카이브가 필요해지
는 시점에만 유료로 전환한다.

소규모 팀. Notion을 메인 허브로 삼고, 링크 데이터베이스를 템플릿으로 표준화한다. 외부 공개가 필요하면
start.me로 가벼운 전면을 추가한다. 사내 중요 시스템 링크는 Notion 내부 전용으로 관리하고, 만료일 필드와 리
마인더를 필수로 둔다.

규제가 강한 환경. LinkAce나 Linkding을 자가 호스팅하고, 내부 인증 체계와 연동한다. 모바일 사용이 필수면 북
마클릿과 공유 시트를 직원 교육에 포함한다. 백업은 주 1회, 스냅샷은 중요 링크에만 제한적으로 쓴다.

브랜드 노출이 핵심. Linktree나 Carrd를 사용해 첫 화면의 완성도를 높인다. 클릭 통계를 간단히 보고, 성과가 나
는 링크는 상단 고정한다. 콘텐츠가 늘어나면 start.me로 옮겨 섹션별로 배치한다.

주소아지트를 떠나는 일은 귀찮아 보이지만, 대체 서비스로 옮기는 순간 체감하는 장점이 분명하다. 저장과 검
색의 마찰이 줄고, 팀은 필요한 링크에 더 빠르게 도달한다. 링크모음, 주소모음은 결국 접근성의 문제다. 나에게
맞는 구조와 도구를 찾는 데 하루 이틀 투자하면, 매일의 클릭 수십 번이 절약된다. 그 시간이 쌓여 일의 리듬이
가벼워진다.


